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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location and volition of soldier's service based on system thinking perspective using 

a causal loop analysis. Research adopting system dynamics concerning on the volition 

of soldier's service and relocation has not been studied yet. Causal loops are analyzed 

and evaluated by focusing on soldier's military performance, stress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members' welfare servic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soldier's periodical movement is indispensable factor 

maintaining military life. Most of the married soldier's life conditions are worse than 

ordinary people. As the number of relocation is increasing family of soldier's stress is 

increased by anxiety for welfare conditions is supposed to relocate. The number of 

movement to another place of soldier's children is more than two times and the 

result of learning achievement is worse than ordinary students. This kind of stress 

can influence the married soldier's military performance and stress. So the welfare 

service should be expanded to an official residence, education, facility, district 

network servic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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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선진군대는 기술의 첨단화와 과학화 그리고 전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특성만으로 선진군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내적성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 중인 직업군인과 그 군인가족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군인복지정책1)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절

실한 상황이다. 

사회의 다른 직업들과는 달리 군 직업만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잦은 근무지 이동

에 따른 반복적인 이주와 그에 따른 가족들과의 별거라고 할 수 있다. 군인가족의 경우 가

정의 불안정은 군인의 복무 의지와 직결되어 전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의 삶

에 대한 만족도는 군인들의 복무 의지, 업무수행(전투력), 그리고 현역으로 남아서 적극적

으로 활동하려는 군생활 지속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Moghadam et al., 1988). 또한 이

로 인해 군인력 획득과 전투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teczum & Holmes, 1996). 

군인은 평균 1-2년 만에 한 번씩 전속을 하게 되어 군인가족은 자녀교육과 경제면에서 

다른 직업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문채봉(2012)에 따르면 우리 군의 경우 복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주 횟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령의 약 70%, 중령의 약 

56%가 11회 이상 이주를 하였으며 대령의 약 50.3%, 중령의 33.9%가 가족과 별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의 주된 이유로는 교육이 46%, 빈번한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

주를 하지 않음이 23%, 배우자 직장문제가 1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 자녀의 평

균 전학횟수는 3회 이상이 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학 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

는데 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전학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선택하는 부모와의 별거가 군인과 배우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군인에게 이주는 개인의 삶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군인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심리적, 재

정적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군인 본인은 새로운 여건에서 다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간접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가족들은 이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 군인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군조직

1) 군인복지기본법(2008)에 따르면 군인이란 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군인가족은 배우자, 본

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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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근무지 이동과 그와 병행되어야 하는 이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복지지원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스트레

스 감소와 군 생활 적응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본인과 그들의 가족을 분석대상으로 한

정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여권 신장과 더불어 여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이나 남군이 가장인 가족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 군인의 잦은 이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인과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군인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직업군인들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군 정책입안자들에게 최상의 전투력을 창출하는데 필수요소인 군인 가족지원정

책 수립 시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한 도구적 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잦은 이동에 따른 가족들과 

군인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동태적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

다. 이를 통해 식별된 주요 변수들을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이주가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군인에게 이주는 군인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주가 군인의 성과와 가족들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가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ABC-X라고 알려진 모델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적응을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가족 

시스템 이론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를 4단계로 구분한 모델이다. 



72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4권 제1호 2013. 4

1) ABC-X 모델

가족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가족 스트레스 이론으로는 Hill(1949)의 ABC-X 모델이 있다. 이 

모델에서 A는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서 가족 체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생활 사건이다. B는 

스트레스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원(resource)이고 C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perception)

이다. Hill은 X를 위기상태(crisis)로 정의하면서 ABC가 상호작용하여 X를 유발시킨다고 하였

다(McKenry & Price, 2009). 즉 발생한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부

족하고 개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각할 때 결과적으로 위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은 크게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사회 자원으로 구

분된다(McCubbin, 1989). 개인 자원에는 경제적 자원, 스트레스 지각이나 문제 해결 기술을 

증진시키는 지적 능력, 신체적 건장, 성격 특성과 같은 심리적 자원 등이 포함된다. 가족 

자원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 또는 체계로서의 자원으로 위기 또는 스트레스 사건과 상황에 

대응하여 사용하게 되는 물적 및 인적 자원이 포함되며 가족 적응력이나 가족 결속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회 자원은 가족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원으로 친족, 친구, 이웃, 사회 

서비스 기관, 자조적 집단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의미한다(유영주 2008). 이러한 ABC-X 

모델은 민간인들의 가족적응에 대한 연구와 군인생활에서 가족적응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

었다. 이 가족시스템 모델은 개인이 이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보다 가족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이주로 인해 군인과 가족구성원이 직면하는 스트레스(4단계 스트레스 모델)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양병환, 1991). Selye (1956, 1970) 은 

심리적인 사건들이 물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

별히 스트레스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또는 그 강도가 높을 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채봉(2012)에 따르면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주 준비 단계에서 개인은 잦은 감정변화를 느끼게 되고 두 번째 단계인 실질적 이주 단계

에서는 의욕이 넘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이주 후 위기 단계로

서 이주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주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고립을 느끼거나 우울증

을 겪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이나 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 단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는 이주 후 적응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은 어느 정도 적

응을 하게 되는데 적응하는 데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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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군 인 공무원 일반기업

이주 및

근무지역

이주횟수 16.2회 연고지 직속 근무

근무지역
읍/면:47.8%

(격오지:41.8%)
읍/면:33.5% 주로 도시지역

자녀교육 잦은 전학/별거 교육 근무지교육

자료 : 전성진 외,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2002)

<표 1> 이주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1) 군인의 스트레스

US census bureau(2011)에 따르면(표 2) 2011년 미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

업은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의 경우 1960년대 군 간부들이 전역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잦은 이주와 자녀교육으로 인한 부인들의 가정생활의 불안정과 관련된 불평

에 있다고 한다(백낙서, 1974). 또한 현역으로 남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결정은 배우

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Moghadam et al., 1988). 군인들은 주

기적으로 근무지역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한

다. 근무지 변경주기가 임박하면 군인과 가족들은 새로운 이주 지역에서의 적절한 거주지, 

배우자의 직장 및 지속여부,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이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가족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주를 하게 되

는 군인 가족에게 이주는 많은 변화에 즉시 적응을 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

다. 자녀교육과 가족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군인 본인만 이주하여 가족과 별거하는 경

우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가장과의 별거로 인한 배우자의 육아 부담 및 

성장기 자녀의 경우 가장의 부재가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걱정으로 

업무 효율이 감소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근무경력

을 통한 기회부여, 경험증가로 군복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많은 군

인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많이 겪고 있다.

문채봉(2011)에 따르면 군인들이 가족들과 별거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

을 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으로 임무수행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세하고 안전을 요하는 직책에 있는 경

우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비전투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

할수록 군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부대의 업무에도 효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직업적 안

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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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직 업 연 봉(원)

1 군 인 ￦40,022,497

2 소방관 ￦50,899,887

3 조종사 ￦116,096,738

4 육군대장 ￦220,809,898

5 경찰관 ￦60,224,972

6 행사 코디네이터 ￦50,911,136

7 홍보 이사 ￦103,273,341

8 기업 이사 ￦186,535,433

9 보도 사진가 ￦44,994,376

10 택시 운전수 ￦25,241,845

자료 : US census bureau(2011)

<표 2> 미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과 연봉

(2) 배우자의 스트레스

조영숙(1989)에 의하면 현대의 여성은 참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부추기는 현대 산업사

회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도덕과 가사노동에 얽매여 두려는 가족제도 및 

문화규범의 두 가지 상반된 기대와 규범 속에서 살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정 내․외의 생활사건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으로는 가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관한 부부간의 의견차이, 자아실현

의 결여 및 경제력 결여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 

이외에 군인 부인들은 이에 더하여 남편의 직업적 영향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Martin 1999). 

군인들의 잦은 이주는 일반 가정에 비해 배우자들의 안정된 취업에 장애를 준다. 취업의 

결여는 경제적 상태 저하와 더불어 자아성취의 저하도 동반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하게 

된다(Martin & Ickovics 1987). 정현숙과 정선영(2009)은 군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배우자가 직업군인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잦은 이주를 통한 자녀교육 등의 여건으로 인해 가족과

의 별거가 결혼생활 지속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Northcott(1980)에 따르면 취업과 건강간의 관계에서, 직장이 없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군인 배우자보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시에 아이를 돌보는 군인 배우자의 경우가 더 

낮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가

계의 경제적 기여를 통한 자기만족을 통해 육아 및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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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3) 자녀의 스트레스

미국의 랜드 연구소(2009)에 따르면 군인자녀는 일반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에 비해 환

경의 잦은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격리된 지역에 대부

분의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근무여건, 주거여건, 생활여건, 자녀교육 여건 등이 매우 열악

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군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자녀들의 교육여건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lbano, 1994).

국방일보(‘09.10.1)에 따르면 장성들의 결혼 후 평균 이주 횟수는 16.39회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의 평균 전학 횟수는 2.81회로 일반 학생 평균 전학횟수인 

1.18회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잦은 이동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학습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ve Graham 2005). 또한 

교사들에 의해 가장 적응하지 못하다고 분류된 학생들의 대부분이 전학한 학생들이었으며, 

전학횟수가 1회 이하인 학생보다 2회 이상인 학생이 더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Jonson, 1993). Marchant(1987) 에 따르면 9-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경우 잦은 이주로 

인해 새로운 학교와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스트레스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미군자녀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40%의 고교 연령의 아이들이 사회적 부적응, 학업

수생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IB & social science, 1997). 주거지 

이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학습 성취, 대인관계, 정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주와 군인가족의 재정적 여건 및 복지와의 관계

1) 이주가 군인가족의 재정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

결혼 만족도와 재정적 만족도가 낮아지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에 기인할 수 있다. 문채봉(2011)에 따르면 결혼생활이나 재정적 불만족은 명확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재정문제는 명확하고 보다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Croan(1992)에 

의하면 이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며 장교들의 경우 이주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주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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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급 비 율(%) 평균이주횟수

1 원 사 47.2

16.2회

2 준 위 43.8

3 대 령 43.7

4 중 령 39.2

5 장 군 33.5

6 상 사 26.6

7 소 령 22.1

8 중 사 18.6

자료: 국방부(2007)

<표 3> 직업 군인의 자가 보유 비율

비록 군에서 이주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만 전체 이주비용을 감당하기

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김승현(2003)에 따르면 이주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며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 같이 사는 가정에 비해 이중지출을 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자의 경우 이주 이전에 집을 매매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와 기존 거주지 유지비용의 이중 지출을 하게 

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재정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미군은 집을 

구하기전 일정기간 동안 호텔비용을 지원해준다. 주어진 기간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이

후에는 본인이 지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미군과는 달리 우리 군의 경우는 이러한 

비용마저 지급되지 않아 숙소문제로 군인 본인과 가족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

히 우리 군의 경우 신규 근무지에서의 숙소문제가 부대 전입 후 수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

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중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군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주 전 단계에서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

이 반복되고 가족들의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적 안정성은 이

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중요하며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방부(2007)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의 70%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의 자가 보유비율 65%(2006년 기준)에 비하면 군인들의 자가 보유 

비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군인의 평균 이주 횟수는 16.2회로 이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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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다 보니 3년 이상 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조건을 충족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은 이주로 인해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 위협받

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자영업자라 해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길 원할 경우 가족과 별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는 가족간의 갈등 및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교 배우자의 경우 

소위-대위 배우자의 43%, 소령-대령 배우자의 49%가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illiam et al., 2002). 

배우자가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가계비 지출 충당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배

우자들이 취업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시장임금 

비율(market wage rate)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만약 가정 밖에서 일함으로써 얻는 보상이 

가정내에서 일함으로써 얻는 보상보다 크다면 배우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

하게 된다(Mincer, 1962). 

군인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 신규 거주지에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혹은 자

신의 능력보다 낮은 그리고 보수 또한 기대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MFA, 1990). 

재정상태와 마찬가지로 취업상태는 이주의 결과물이며 이주로 인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는 실질적으로 재정적 여건과 계속복무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직업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이를 지속할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는 또한 실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취업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한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주 후 단계에서 가족이 경제적, 감정적 변화에 적응

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군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한 경우 군 복무를 그만두게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주 후 단계에서 가족들이 취업상태와 관련된 불만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 군을 떠나고자 하는 결정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 있다.

2) 사회적 지원체계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은 누군가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

는 생각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Cobb, 1976). 이주가 심리적, 재정적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원체계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 일단 이주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지원네트워크를 찾아야 하며 이전의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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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Copeland et al., 2002). 군에 의해 제공되는 군 배우자들과 공식적

인 지원그룹의 지원은 재배치에 따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Kirkland et al., 

1989). 특히 처음으로 군인 사회와 문화를 접하게 된 군인 배우자의 경우는 더 많은 사회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군 생활을 처음 접하게 되는 배우자들은 경험이 있는 다른 배

우자들로부터의 도움이 매우 유익하며 가족준비그룹(Family Readiness Group)과 같은 공식

적인 조직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Rosen et al., 1988). 그러므로 군인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과의 네트

워크가 필수적이고 이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신규 근무지 및 거주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받게 되면 군인 가족들은 이주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에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상

쇄시킬 수 있고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줄여주는 동시 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Coolbaugh et al., 1992).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체계와 

군인가족간의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군인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는 다양한 요소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재정적 여건, 취업,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잘 이루어지면 재정적 안정과 

계속복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그리고 가족적인 요인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 횟수에 따라 군인 개인의 업무성과 측면, 가족 스트레스, 복지 분야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3개의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각 인과지도는 앞서 소개한 이주로 인

해 겪게 되는 심리적, 재정적 스트레스에 관한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이주 횟수와 군인의 업무성과간 인과지도

[그림 1]은 이주 횟수에 따른 군인 개인의 업무성과 즉 효율성에 관련된 루프로 R1루프

를 살펴보면 군인은 한 보직에서 1~2년 근무 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게 된다. 보직 이동

시 대부분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병행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은 군인 본인 뿐 아니

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군인 본인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직업만족도 및 복무 의지에 영향을 미쳐 계속 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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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R2 루프는 이주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이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북의 대치상황과 맞물려 징병제를 채

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는 ‘피해야 할 대상 혹은 가능하면 복무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 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그러나 직업만족도가 상승할 경우 직업군인의 지원율이 높아

지고 이를 통해 우수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국방부(2012)에 따르면 

우수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려대․세종대․충남대 등에 국방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들 학과는 경기불황과 더불어 가장 이슈가 되는 취

업난으로 인해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군에 복무한 지원자들의 직업만족도

가 낮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오랜 투자와 노력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수자원이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많이 지원

할 경우 개인 업무효율 증대를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군대전체의 업무성과 즉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R1, R2는 자기강화루프로서 업무효율과 업무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직업만족도와 복무의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변수가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능하다.

[그림 1] 이주횟수와 군인의 업무성과간 관계

2. 이주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의 재정만족도와의 관계 인과지도

[그림 2]는 이주 횟수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지도로서 이주 횟수는 가계의 

실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R3루프와 자녀의 심리적 부담에 따른 학습 성과 저하로 자녀교

육에 대한 부담으로 배우자가 취업해서 별거율이 높아지는 B1 루프 두 가지 루프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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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루프에 대해 살펴보면 이주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비용 100%를 지원하지 않는 

현 복지체계 여건상 이주비용, 새로운 이동지역에 대한 검색비용 및 군인관사가 배정받기 

전 몇 개월 간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직업군내 고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군직업 특성상 배우자가 여타

의 비용을 벌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군인으로 하여금 재정적 안정성에 대

한 욕구와 가족과의 별거에 대한 회의로 인해 직업군인과 같이 주기적으로 거주지를 변경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간의 별거가 요구되지 않는 안정적 직장에 대한 이직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직가능성이 높아져 실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 인

근지역으로의 이직은 이주횟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루프가 구성되게 된다.

B1 루프는 이주와 자녀의 학습 성과 관계에 대한 루프로서 부모와의 별거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한 해

결책으로 정규교육 외 과외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우자의 

취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R3 루프와 마찬가지로 별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 이주스트레스와 가정의 재정만족도간 관계

3. 복지시스템과 군인의 전투력과의 관계 인과지도

[그림 3]은 이주 횟수에 따른 복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B2루프와 이주에 대한 스트레

스와 그에 따른 전투력에 대한 B3루프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 횟수에 따른 복지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B2 루프는 이주 횟수는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복지예산 및 복지

수준의 증가를 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만족도가 증가하여 삶의 질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피드백 루프가 구성된다. B3 루프는 이주 횟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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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업무성과에 그에 따른 복지와의 상관관계 루프로써 이주는 가족 및 군인에게 스트

레스를 주고 이는 군인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군인에게 있어 업무성과는 전투력과

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 전투력은 국방예산의 증감에도 관련이 있으며 국방예산은 복

지예산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복지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군인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루프가 구성된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이주 횟수가 군인 개인의 성과에 음의 영향을 끼치고 가족 또한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중 자녀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개인의 업무효율 저하는 군 전투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이주로 인해 갖게 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이주자체가 아닌 이주

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상쇄시켜줄 만한 군인의 복지지원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복지시스템과 군인의 전투력간 관계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은 “군인의 주기적인 재배치로 인한 이주가 군인 그리고 가족구성

원들에게 스트레스와 재정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군인의 계속 복무

의지와 업무성과(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복지 분야, 가족스트레스 분야, 군인의 업무성과로 구성된 통합인과지도 모형을 구성

하였다. 군조직 특성상 주기적인 재배치로 인한 거주지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발

생가능한 문제점은 크게 군인 본인의 업무성과 저하로, 군인과 가족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

스인데 이는 복무의지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인의 업무성

과를 극대화, 가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스템 지원과 확충을 통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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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상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통합인과지도 모형 

Ⅳ. 결론 및 정책제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어느 나라보

다 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군은 50여 년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함은 물론 경

제성장과 더불어 약소국 지원 및 평화유지활동 등 평화활동의 임무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 및 역할은 나날이 세계화 및 복합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중한 임

무와 역할과는 대비될 정도로 군의 복지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적으로는 연중 지속되는 각종 훈련과 검열, 총기 관리, 작전 등 임무 수

행 상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적으로는 빈번한 주거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군의 특성으로 

인해 군인이 처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중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이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개인차원, 가족단위의 집단 차원, 그리고 군대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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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조직차원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과지도에서 확인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주의 횟수인

데 이는 환경변수로서 통제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이주로 인해 갖게 

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이주자체가 아닌 이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상쇄

시켜줄 만한 군인의 복지지원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군의 특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주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

고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대안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군인의 기초 복지가 민간 분야에 비하여 취약함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주거지 등의 기초 생활보장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섬, 격

오지 등의 거주가 불편한 지역은 관사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대규모 단지를 건립

하고, 중․소도시 지역은 민간 아파트의 일부를 매입하여 민간인들의 삶에 파고들어 그들

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하고 아파트 매입이 불가

능한 지역은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이주로 인해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거주지 문제를 해

결해야만 한다. 또한 보수 및 수당체계를 ‘사회 중산층 이상의 급여’를 목표 수준으로 하고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가족 지원을 통해 

직장과 가정, 업무와 여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가장인 군

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전역 후의 삶

을 대비한 내 집 마련 기회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직업에 대한 자부심, 업무에 대한 만족과 동기부여를 위해 수준 높은 삶의 질 여건

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지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군

부대는 읍/면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전

면적으로 개선하고 복지기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군차원

의 복지서비스의 표준을 설정하고 복지서비스의 평가와 지속적인 질 관리 등 복지 인프라

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2009)에 따르면 군인복지의 

목적은 군인연금, 군인공제회, PX 운영, 장학금 지급 등 의식주 충족에 제한되었으며 이마

저도 그 혜택이 크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시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장 큰 문제는 자녀교육 문제인데 

지역 교육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문화서비스 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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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군인가족은 이주 전 이

주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이

주 후 발생가능한 상대적 박탈감 감소 및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다. 

위의 정책들은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일시적인 아닌 시대변화와 

부응하여 지역사회 자원조사와 다양한 부문과의 네트워크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주횟수가 군인의 복무의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오

히려 근무지 이동을 통해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신경험을 통한 업무능력 상승, 환경적 여건

이 이주 전에 비해 좋아지는 순방향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과지도 분

석을 통해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군에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는 해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군 복무를 실제로 그

만두는 군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어느 직업에서나 마찬가지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는 직업군인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이직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군인들에게 문제로 발생 가능

하여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군직업의 특성을 바꿀 수 없는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선책은 군인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및 복지혜택의 증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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